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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일시 2018.4.17(화) 담당부서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

담당과장 김영만 과장(02-734-1863) 담 당 자 조민지 사무관(02-734-1866)

한-중 FTA 서비스․투자 후속협상 대비 

중국 현지 기업간담회 개최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(FTA) 서비스·투자 후속협상 관련 

업계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 차원에서 ‘18. 4. 18.(수) ~ 19.(목) 중국

(상해, 홍콩)에서 현지 진출 한국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한다.

< 한중 FTA 후속협상 관련 중국 현지 기업간담회 개요 >

 ▷ 일시 및 장소: ’18.4.18(수) 16:00-18:00(상해)/ 4.19(목) 12:30~14:30(홍콩)

 ▷ 참석자
  - (정부)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과장(주재)
          주상해․홍콩총영사관 관계자 등
  - (업계) 문화/건설/의료/법률/금융/관광/IT 등 분야 현지기업 관계자 약 20명

 ▷ 안건 : 한중 FTA 후속협상 대응방향 및 현지 진출업계 애로․건의사항

□ 정부는 지난 ‘18.3월 중국과 1차 후속협상(3. 22.~ 23.)을 개최해 협상 기본

방향과 양국 서비스·투자 관련 법제와 상호 관심분야를 논의했다.

ㅇ 다음 협상부터 서비스·투자 시장개방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본격 

논의하기 전,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의견을 직접 듣기위해

간담회를 개최했다.

□ 간담회에서는 중국 서비스 산업의 중심이자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

상해와 홍콩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업계 의견을 듣는다.



① 우선 상해에서는 의료, 문화, 건설, 금융, 법률, 관광, 정보기술(IT) 등 

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,

ㅇ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과 송금·청산 등과 관련된 투자 애로사항을 

수렴하고 개별 서비스 분야별로 한중 자유무역협정(FTA) 후속협상에

대한 건의사항을 집중 논의한다.

② 다음으로 홍콩에서는 금융, 물류, 법률 등 주요 분야의 현지 진출 기업

들을 중심으로,

ㅇ 중-홍콩 경제협력동반자협정(CEPA)을 활용한 중국 시장 진출 사례 

또는 진출 계획, 홍콩 진출 경험에 비추어본 한중 자유무역협정

(FTA) 후속협상에서의 개선 요청 사항을 논의한다.

□ 정부는 그동안 국내에서 수차례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한중 자유무역

협정(FTA) 후속협상 진행 과정에 있어서 민간과 지속 소통해 왔으며,

ㅇ 이번 현지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지 진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차기 

협상에 철저히 대비하고, 우리 기업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기반이 

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.

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동아시아FTA

추진기획단 김영만 과장(02-734-186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